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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김태영* , 문혁** , 임경진***, 김화환****

초록
 본 연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적 요인 
및 물리적 환경 요인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 경찰청 및 통계청 자료를 기반
으로 강력범죄발생밀도를 종속변수로,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유흥주점 밀도, 노후주택 비율 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변수 간 초기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인구증가율, 빈집밀도는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성비와 고령인구비율은 강력범죄
발생밀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도 분석을 통해 회귀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 이상치의 특징으로 번화가의 밀집과 유흥가의 발달로 인한 야간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야간 유동인구 등 회귀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은 요인들을 추가하여 모델의 설
명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강력범죄발생밀도, 선형 회귀분석, 잔차도 분석, 범죄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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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Factors Affecting Violent Crime Density: 
A case study of South Korean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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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mographic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density of violent crimes across 229 municipality in South Korea. Using 2023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Statistics Korea, the violent crime density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population density,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density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proportion of deteriorated housing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first calculated to identify initi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followed by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opulation density,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population 
growth rate, and vacant housing density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violent crime 
density. In contrast, the male-to-female ratio and proportion of elderly residents exert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Residual analysis further suggests that unexplained outliers may be 
associated with concentrated commercial districts and nightlife areas that attract high levels of 
nighttime floating popul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while demographic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critical determinants of violent crime density, additional dynamic factors—
such as nighttime population movements—should be incorporated in future models to improve 
explanatory power and guid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Keyword: Violent crime density,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idual analysis, Crime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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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스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강력범죄 사건이 빠르
게 확산되고 우리는 이러한 범죄소식을 쉽게 접하고 있다. 범죄소식을 접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을 가지며 이는 사회구성원들 간
의 유대와 결속력을 약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권태연 외, 
2016). 형법 상 살인(살인 기수 및 미수), 강간 및 유사강간, 강도, 강제추행, 기타 강간 및 강
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범죄특성상 사회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
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강력범죄 발생이 단순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관측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낮
은 수준의 범죄 발생률을 유지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나타난다. 이는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적으로도 임의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공간적 이질성과 공간적 종속성을 가지면서 군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경석 외, 2009). 예를 들어 빈곤율, 외국인 비율, 열악한 주거 환경, 이혼율 등은 범죄 발생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김현중 외, 2011; 
정진성 외, 2010). 
 이에 따라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특성과 강력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발생률이 이러한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강력범죄 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보다 심도 높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 중심의 경찰활동에서 나아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
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도시나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국 
단위의 공간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률)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발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
구 행정구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강
력범죄발생밀도 (강력범죄발생건수/총면적(km²))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과 잔차도 분석을 통해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QGIS를 활용하여 지역별 강력범죄발생밀도 및 잔차도를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국 시군구 (총 229개)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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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인 연구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간 범죄 발생 차
이를 분석하고 기존에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다르게 
단위 면적당 발생 건수인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단순한 사
건의 수를 통한 비교에서 벗어나 단위 면적 당 강력범죄 발생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자체의 특성이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잠재적 영향 요인을 인구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도출한다. 인구적 요
인은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인구 10만 명당 순 이동인구, 인구증가율, 인구 10만명 당 이혼
건수, 남녀성비, 인구 10만명 당 외국인 수, 고령인구비율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빈집비율, 노후주택비율, 빈집밀도, 유흥주점밀도, 무주택
가구비율, 1인당 공업지역 면적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어
떠한 요인이 강력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잔차도 분석을 실시하여 잔차도가 높거나 낮은 특정 지역의 인
구적, 환경적 특징을 유형화하고 잔차도 수치가 높거나 낮은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표준 
잔차가 높게 분석된 이유를 예측해본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공간적 분석 범위는 대한민국의 시군구 (총 229개)행정구역이며 기존의 제한된 지
역의 분석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의 지역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경찰청의 2023년 기준의 범죄통계를 기반으로 강력범죄발생밀도(강력범죄발생
건수/총면적)를 추출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2023년 기준의 통계청 KOSIS의 인구통계, 사
회경제지표통계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지방자치단체 오픈데이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모형을 제시하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분산팽창계수 분석을 통해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독립변수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차
도 분석을 통해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오차를 확인하고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 변수 설정, 분석 방법 차원에
서 검토한다.

1). 범죄 발생 요인 및 공간 분석 연구 동향

 범죄 발생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정진성(2013)의 연구는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분석 단위로 공간계
량모형을 적용한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는 강력범죄율에 대해 세대 당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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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숙박·음식업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주거이동 비율과 외국인 비율이 추가적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방법론적으로는 범
죄유형에 따라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 시
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경석 외(2009)는 지방 중소도시인 마산시를 대상으로 실제 범죄 발생 데이터를 활용해 시
공간적 범죄패턴을 분석하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지리정보시
스템(GIS)과 공간통계기법을 결합하여 범죄의 시계열적 특성과 공간적 군집성을 밝히는 데 중
점을 두었다. 공간 회귀분석 결과 노령인구비율, 재산세, 도소매업 수, 숙박음식업 수 등이 범
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인구밀도가 범죄율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시각화 및 공간 분석 특성을 참조하여 
GIS를 활용하여 강력범죄발생밀도의 분포를 지도로 시각화할 것이다.
 김창규 외(2014)는 부산시 금정구를 대상으로 GIS와 상관·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
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의 시공간적 특성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범
죄는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 집중되며, 인구 수와 방범용 CCTV 수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 발
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범죄건수와 인구수, CCTV 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고,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 인구수가 절도, 강간 등 일부 범죄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GIS 기반 공간분석과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예
측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변수 설정 및 분석 방법 관련 연구 검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김현중, 
이성우(2011)는 상주인구, 이혼건수, 청소년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경찰 수, 고학력 인구비
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수도권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진석, 강욱(2013)
의 연구에서는 기초새오할보장 수급자 비율과 숙박 음식업 비율이 살인범죄율과 양(+)의 관계
를, 가구당 인구수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를 범죄발생밀도로 설정한 연구로는 신상영 외(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
당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절도, 폭력, 성폭력, 강도, 살인, 방화 등 6대 범죄의 발생 밀도
와 지역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는 경찰서별 관할구역이었으며 GIS 기반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를 범죄발생밀도
(시가화면적 1km²당 범죄 발생건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인구밀도는 전체 범죄와 양(+)의 관계를, 성폭력은 젊은 여성 인구 비율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주택가격 수준은 대부분의 범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저소득 지역일수록 범
죄율이 높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후 단계별 회귀분석과 분산팽
창계수 등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며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1).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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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강력범죄
발생밀도를 설정하였다. 강력범죄발생밀도는 특정 지역의 총 면적 대비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
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강력범죄발생밀도총면적

강력범죄발생건수

 여기서 강력범죄는 형법 상 살인(살인 기수 및 미수), 강간 및 유사강간, 강도, 강제추행, 기
타 강간 및 강제추행, 방화를 포함한다.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 총면적 정보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범죄 노출 위험도를 측정
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범죄가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 자체의 특성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구 기반의 범죄율보다는 특정 공간
이 내포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면적 기반의 강력범죄발생밀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상영 외(2013)의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
방안 연구⌟와 같이 도시 공간적 접근을 통해 범죄 발생의 분포를 분석하려는 선행 연구들의 
맥락과도 부합한다(신상영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접근 방식을 고
려하여 강력범죄발생밀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은 크게 인구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변수의 정의, 측정 방법, 데이터 출처 및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인구 구조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범죄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1인 가구 비율, 인구 10만명 당 순 이동인구, 인
구증가율, 인구 10만명 당 이혼건수, 남녀 성비, 인구 10만명 당 외국인 수, 고령인구비율을 
인구적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밀도는 특정 지역의 총 면적(km²) 대비 인구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구의 
총 인구수를 해당 시군구의 총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인구 통계와 면적 통계는 KOSIS
의 인구 통계 및 지역 면적 통계를 활용하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인구와 시설의 밀집
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 기회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는 특정 공간 내에서 범죄의 행위자와 대
상자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공식적, 비공식적 감시가 느슨해지는 
환경범죄학 및 일상활동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전재한 외, 2007). 또한 이러한 고밀
도 도시 지역은 종종 높은 인구 유동성과 이질성을 동반하여 사회적 유대감 약화 및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 해체론적 관점과도 연관될 수 있어 강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장현석 외, 2021).
 1인가구비율은 특정 지역의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구의 1인 가구수를 해당 시군구의 총 가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2023년 
기준 KOSIS에서 가져왔다. 1인 가구는 가구 내 상주 인원이 적어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보호 기능 및 상호 감시 기능이 약화되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한 1인 가
구는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 기회를 감소시키고 비공식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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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감소로 이어져 범죄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 해체론적 관점에서 강력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진성, 2013; 변재욱 외,2020).
 인구 10만명 당 순 이동인구는 인구 이동 및 지역사회의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는 해당 시군구의 총 인구 대비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 이동인구의 비율을 인구 
10만명 당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데이터는 KOSIS의 인구 이동 통계에서 가져왔다. 잦은 인
구 이동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을 저해하여 범죄 발
생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사회 해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장현석 외, 
2021). 또한 이성우와 조중구 (2006)의 연구에서도 유동인구수가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정진성 (2013)의 연구 또한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이동이 범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시사했다.
 인구증가율은 특정 지역의 인구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인구
-2022년 인구)/2022년 인구)*100 공식을 사용하여 시군구별 인구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데이
터는 KOSIS의 인구 통계에서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단순히 인구수 변화를 넘어 지역의 높은 
인구 유동성 및 주거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 해체론에 따르면 주
민들의 잦은 이동은 지역 공동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저해하
여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의 저화로 이어져 강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석 외, 2021).
 인구 10만명 당 이혼건수는 특정 지역의 가구 해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각 시군구의 연간 이혼 건수를 해당 시군구의 인구로 나누어 10만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2023년 기준으로 KOSIS에서 가져왔다. 지역 내 높은 이혼율은 가정의 기능 약화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저하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
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회 해체론적 관점에서 강력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성, 2013).
 남녀성비는 특정 지역의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인구수/여성 인구수)*100으로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2023년 기준 KOSIS에서 가져왔다. 
지역의 남녀성비 불균형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구적 요인이다. 이동현
과 그의 동료들은 5대 범죄 발생 요인을 분석하면서 연령대별 성별 인구 변수들이 범죄와 유
의미한 관계를 가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비록 이동현 외 (2014)가 ‘남녀성비'라는 단
일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남성 및 여성 인구의 특정 연령대 비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 및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남녀성비 불균형은 지역 공동체의 인구 이
질성을 심화시키고(장현석 외,2021), 이는 사회 해체론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강력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0만명 당 외국인수는 특정 지역의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적 이질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수를 해당 시군구의 총 인구로 나눈 후 10만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2023년 기
준 KOSIS의 인구 통계에서 가져왔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질성을 높
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인구 구성 속에서 사회적 유대 및 통합이 견고하지 못할 경우 

* 이동현, 윤상복, 김원일. (2014). 범죄다발지역의 사회지표와 상대적 위험도에 근거한 범죄유형 분석. 
한국데이터분석학회지, 16(5B), 263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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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 약화로 인해 강력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진
성, 2013).
 고령인구비율은 특정 지역의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구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해당 시군구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
출하였다. 데이터는 2023년 기준 KOSIS의 인구 통계에서 가져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
인구비율은 도시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경석 외 
(2009)의 연구에서는 고령인구비율이 5대 강력범죄율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하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뒷받침한다.
 지역의 물리적 시설 환경 및 주거 환경은 범죄 발생의 기회 제공 및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집 비율, 노후주택 비율, 빈집 밀도, 유흥주점 밀도, 
무주택 가구 비율, 1인당 공업지역 면적을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비율은 특정 지역 내의 총 주택 수 대비 비어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하고 산출 방식은 
지역 내 빈집 수를 지역 내 총 주택 수로 나누고 백분율을 취한 값이다. 빈집밀도는 특정 지
역의 면적 당 빈집의 수를 의미한다. 산출 방식은 빈집 수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취한 값이다. 빈집과 관련된 데이터는 KOSIS의 주택 통계에서 가져왔다. 빈집은 주택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해 환경적 무질서를 유발하고 감시의 부재를 초래하여 범죄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 해체 이론 및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강조하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과 연
결된다. 또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빈집이 많아질수
록 약화될 수 있다(정진성 ,2013).
 노후주택 비율은 특정 지역 내의 총 주택 수 대비 건축 경과 연수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후주택 비율은 지역 내 건축 경과 연수 20년 이상의 주택을 지역 내 
총 주택 수로 나누고 백분율을 취한 값이다. 데이터는 통계청 KOSIS의 주택 통계에서 가져왔
다. 정진성 (2013)의 연구에서 언급된 주거 안정성 및 지역사회 유대감 약화와 연결될 수 있
는 요인이다.
 유흥주점 밀도는 특정 지역의 유흥주점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범죄 발생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구 내 유흥주점의 총 수를 집계하여 
총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가져왔다. 유흥주점과 같은 특
정 시설의 밀집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강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재한 외 
(2007)는 유흥업소에서 50m 이내에 위치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분석하여 유흥업
소와 범죄 간의 밀접한 공간적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성우와 조중구 (2006)의 연구에
서도 유흥업소 수가 범죄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흥주점의 분포가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특정 지역의 총 가구 수 대비 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을 의
미한다. 산출 방식은 지역 내 무주택 가구 수를 총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데이터는 KOSIS 
가구 통계에서 가져왔다. 높은 무주택 가구 비율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며 이
는 주거 불안정성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사회적 유대 약화 및 범죄 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진성, 2013).
 1인당 공업지역 면적은 특정 지역의 총 인구 대비 공업지역의 면적을 의미한다. 산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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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면적을 총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데이터는 KOSIS의 토지이용 통계와 인구 통계에
서 가져왔다. 공업지역은 상주 인구가 적고 야간에 유동 인구가 적어 감시가 취약하며 비공식
적 사회 통제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범죄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
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전재한 외(2007), 이동현 외(2014)등 여러 선행 연구
에서 토지이용 특성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에 활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상세 목록은 <표 1>에 제시하였고, 수집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제 강력범죄발생밀도를 나타낸 지도는 <그림 1>과 같다.

상위
분류

하위
분류 변수 측정 단위 데이터 

출처 설명 및 설정 근거

종속
변수

인구
적 
요인

강력범죄발
생밀도 건/km² 경찰청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단위 면

적당 강력범죄 발생 수준.

독립
변수

인구밀도 명/km² KOSIS 인구 밀집도가 범죄 발생에 미치
는 영향 분석.

1인가구비율 % KOSIS

사회 해체론적 관점에서 1인 가
구 증가가 사회적 유대 및 비공식
적 통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
석.

인구 
10만명 당 
순이동인구

명/10만명 KOSIS 인구 이동이 지역사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증가율 % KOSIS 지역의 인구 변화 역동성이 범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 
10만명 당 
이혼건수

건/10만명 KOSIS 가족 해체가 지역사회 범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남녀성비 남성 100명 
당 여성 수 KOSIS 성별 구성 비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 

10만명 당 
외국인 수

명/10만명 KOSIS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범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고령인구비
율 % KOSIS 고령 인구 비율이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물리
적 
환경 
요인

빈집비율 % KOSIS 빈집이 지역의 범죄 취약성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노후주택비
율 % KOSIS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범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빈집밀도 호/km² KOSIS 단위 면적당 빈집의 밀집도가 범
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흥주점 
밀도 개소/km² 공공데이터

포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범죄 발생 
연관성 분석.

무주택가구
비율 % KOSIS 주거 불안정성이 지역사회 유대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인당 
공업지역 
면적

km²/1명 KOSIS 토지 이용 특성(공업 지역 비율)
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1> 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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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림 1> 지역별 실제 강력범죄 발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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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단위는 행정구역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이며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경찰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의 시군구별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통계자료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며 자료 간의 시점 일치를 고려하여 수
집 및 정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통해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설정한다. 둘째, 설정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초기에 탐색한다. 셋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선
별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넷째, 회귀모형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해 분산팽창계수를 활용한 다중공선성 진단과 잔차도 분석을 진행한다.
 통계 분석은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강력범죄발생밀도, 회귀모델을 통해 산
출한 예측값, 표준잔차 등을 시각화하기 위해 QGIS를 이용하여 지도 시각화를 수행한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유의확률(P-Value)이 가장 
높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후진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사용한다. 또한 회
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종료 후 해당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뒤 도출된 결정계수 R²를 활
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VIF = 1 / (1-R²) 공식을 적용하여 분산팽창계수를 산출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변수들에 대
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상관분석을 통한 변수들간의 관계 탐색,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독립변수 탐색, 그리고 단계적 회귀분석이 종료된 이후 남은 변수들 간의 다
중 공선성 진단, 최종 회귀모델의 잔차도 분석 결과를 다룬다.

1). 상관 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초기 상관관계 탐색 및 독립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탐색을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나
타낸 것이며 피어슨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5 이상인 변수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강력범죄발생밀도와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독립변수는 인구밀도
(0.811), 빈집밀도(0.712), 무주택가구비율(0.625), 유흥주점밀도(0.497)가 있고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독립변수는 남녀성비(-0.4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10만명 당 순이
동인구, 인구 10만명 당 외국인 수, 인구증가율은 피어슨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2 이하로 종
속변수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 상호간의 피어슨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높게 나타난 독립변수는 인구밀도와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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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율(0.601), 인구밀도와 빈집비율(-0.626), 인구밀도와 빈집밀도(0.622), 유흥주점밀도와 
빈집밀도(0.867), 빈집비율과 고령인구비율(0.668), 노후주택비율과 고령인구비율(0.608)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처럼 변수 상호간의 피어슨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높게 나타나면 다중 공
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다중 공선성이란 다중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선형 상관
관계가 존재할 때 회귀계수의 불안정성, 해석의 어려움, 모델의 예측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
타남을 의미한다.
 상관 분석 결과로 일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상관 관계가 낮고 또 일부 독립변수 상호간의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나지만 차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제외하
고 분산팽창계수 분석을 통해 다중 공선성을 진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는 변수간
의 상관 관계만 파악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2). 단계적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단계적 회귀분석
을 진행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모든 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확
률(P-Value)이 가장 높은 변수를 하나 씩 제거하는 후진 제거법으로 진행하였다. 1차 회귀분
석 결과는 다음 <표 3>, <표 4>,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90
결정계수 0.793

조정된 결정계수 0.779
표준 오차 2.086
관측수 229.000

<표 3> 초기 회귀모델 적합도 통계량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4.000 3561.398 254.386 58.433 0.000
잔차 214.000 931.634 4.353
계 228.000 4493.033    

<표 4> 초기 회귀모델 분산분석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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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 Value
Y 절편 4.689 3.438 1.364 0.174

고령인구비율 -0.043 0.032 -1.333 0.184
빈집밀도 0.605 0.255 2.376 0.018

노후주택 비율 0.326 1.508 0.216 0.829
빈집비율 -0.054 0.050 -1.081 0.281

10만명 당 외국인수 0.000 0.000 0.796 0.427
유흥주점밀도 0.013 0.055 0.237 0.813
남녀성비 -0.102 0.030 -3.392 0.001

무주택가구비율 0.014 0.044 0.326 0.745
인구증가율 0.381 0.108 3.526 0.001

10만명 당 이혼건수 -0.019 0.029 -0.674 0.501
10만명 당 순이동인구 0.000 0.000 1.461 0.146

1인가구비율 0.188 0.049 3.816 0.000
1인당 공업지역 면적 0.000 0.002 -0.057 0.954

인구밀도 0.000 0.000 7.927 0.000

<표 5> 강력범죄발생밀도에 대한 초기 다중회귀분석 통계량

           

 1차 회귀분석 결과 다중 상관계수 0.890, 결정계수 0.793, 조정된 결정계수가 0.779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F Value가 58.433, 유의확률이 0에 
가까워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통계량을 확인하면 1인당 공업지역 
면적 변수의 유의확률이 0.954로 모든 독립변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1차 회귀분
석에서는 1인당 공업지역 면적 변수를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
든 변수의 유의확률이 0.05이하가 될 때까지 회귀분석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제외된 변수와 제
외될 때의 유의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 제외된 독립변수 유의확률 (P-Value)
1차 1인당 공업지역 면적 0.954
2차 노후주택비율 0.832
3차 유흥주점밀도 0.794
4차 무주택가구비율 0.789
5차 10만명 당 이혼건수 0.517
6차 10만명 당 외국인비율 0.417
7차 빈집비율 0.204
8차 10만명 당 순이동인구 0.159

<표 6>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8차 회귀분석에서 10만명 당 순이동인구 변수를 제외하고 9차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이 종료된 후 모든 
변수가 유의한 회귀모델의 통계량은 다음 <표 7>, <표 8>,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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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88
결정계수 0.788

조정된 결정계수 0.782
표준 오차 2.071
관측수 229.000

<표 7> 최종 회귀모델의 적합도 통계량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6.000 3540.500 590.083 137.527 0.000
잔차 222.000 952.532 4.291
계 228.000 4493.033

<표 8> 최종 회귀모델 분산분석 통계량

  

구분 계수 표준 오차 P-Value
Y 절편 4.234 2.881 0.143

고령인구비율 -0.060 0.021 0.005
빈집밀도 0.622 0.118 0.000
남녀성비 -0.097 0.027 0.000
인구증가율 0.433 0.082 0.000
1인가구비율 0.197 0.034 0.000
인구밀도 0.0004 0.000 0.000

<표 9> 강력범죄발생밀도에 대한 최종 다중회귀분석 통계량

  

    
 최종 회귀분석 결과 다중 상관계수는 0.888, 결정계수는 0.788, 조정된 결정계수는 0.7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회귀모델은 78.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분산과 잔차분산의 비가 137.527, 유의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
에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회귀분석에 대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해석은 독립변수 상호간의 다중공선
성을 진단한 후 실시하기로 한다.

3). 다중공선성 진단

 단계적 회귀분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식은 VIF를 구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뒤 도출된 결정계수 R²를 활용하였다. 분산팽창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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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식을 사용하여 도출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독립변수 VIF
고령인구비율 1.94
빈집밀도 1.93
남녀성비 1.48
인구증가율 1.14
1인가구비율 1.67
인구밀도 2.41

<표 10> 최종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챵계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분산팽창계수의 크기를 확인하는 법이다. 분산팽창
계수가 5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하고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면 심각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의 독립변수들의 분
산팽창계수가 최소 1.14에서 최대 2.4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개의 변수가 다중 공선성을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4). 최종 결과 해석

 최종 회귀분석 결과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6개로 선정되었다. 선정
된 변수는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인구증가율, 남녀성비, 빈집밀도, 고령인구비율이며 최종 
선정된 변수들의 계수를 바탕으로 구한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강력범죄발생밀도
 인구밀도
  인가구비율
  인구증가율
  남녀성비
  빈집밀도
 고령인구비율

 본 연구는 강력범죄발생밀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므로 각 독립변수 Xi의 수치
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계수 만큼 선형으로 증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1만큼 증
가하면 강력범죄발생밀도는 0.0004만큼 증가하고 1인가구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강력범죄발
생밀도는 0.1975만큼 증가한다. 인구증가율이 1만큼 증가하면 강력범죄발생밀도는 0.4327만큼 
증가하고 남녀성비가 1증가하면 0.0971만큼 강력범죄발생밀도가 감소한다. 빈집밀도가 1증가
하면 강력범죄발생밀도가 0.622만큼 증가하고 고령인구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강력범죄발생밀
도는 0.0596만큼 감소한다.
 이를 통해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인구증가율, 빈집밀도는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양(+)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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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남녀성비, 고령인구비율은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을 통해 예측되는 각 지역의 강력범죄발생밀도는 <그림 2> 와 같다.

전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림 2> 지역별 예측 범죄발생밀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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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귀 모델로 예측한 강력범죄발생밀도는 실제 강력범죄발생밀도와 오차가 발생한다. 오
차는 6개의 독립변수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연구는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잔차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5). 잔차도 분석

 실제 강력범죄발생밀도와 예측값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잔차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잔차는 
양의 잔차와 음의 잔차로 구별되며 양의 잔차는 회귀모델이 실제 강력범죄발생밀도를 과소 예
측하였음을 의미하며 음의 잔차는 회귀모델이 실제 강력범죄발생밀도를 과대 예측하였음을 의
미한다.
 잔차도 분석은 표준화 잔차의 절댓값이 2이상인 이상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 잔차가 2보다 큰 상위 5개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6.95), 서울특별시 중구
(5.64), 서울특별시 강남구(4.57), 서울특별시 마포구(4.27), 서울특별시 용산구(2.44) 총 다섯 
지역으로 나타났고 모두 양의 잔차가 나타났다. 각 지역의 표준잔차를 지도로 시각화한 그림
은 <그림 3>과 같다.

전국

<그림 3> 지역별 표준화 잔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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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의 특징을 강력범죄가 발생과 연관지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는 동성로 등 대규모 번화가와 재래시장, 근대골목 등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상주 인구 기반 변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 급증과 관련된 강력범
죄발생 가능성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중구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초대형 상업, 관광 지구 및 
서울역 등 주요 교통,업무 지구가 혼재된 곳이다. 상기한 이유로 인해 주간 유동 인구가 상주 
인구를 압도하며 심야 시간대 특정 지역에 유동 인구가 집중된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으로 대
규모 상업 지구 및 교통 요지로 인한 유동 인구 집중과 심야 시간대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강
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고가 주택 밀집 및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업무 지구
의 존재, 압구정동, 청담동, 가로수길 등 고급 상업, 유흥 시설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
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재산 관련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대형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음주 관련 강력범죄 및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
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홍대거리, 신촌 등 대학가가 위치한 곳이다. 그로 인해 젊은 
층의 유입과 활발한 유흥 문화가 발달하여 음주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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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이태원 등 외국인들이 밀집한 국제적인 유흥가가 위치한 지
역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와 이태원의 독특한 유흥 문화로 인한 성범죄 및 폭
력 범죄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다섯 지역의 특징을 종합해본 결과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번화가의 밀집과 유흥의 발달로 
인한 야간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본 회귀모델이 설명하지 못하
는 야간 유동인구, 특정 유흥시설 밀집도와 같은 추가적인 환경 요인들이 강력범죄 발생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찰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
는 2023년 기준의 시군구별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특정 지역의 총 면적 대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강력범죄 발생 밀도를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인구적 요인과 물리적 환
경 요인을 설정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강력범죄발생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인구밀도, 1
인가구비율, 인구증가율, 남녀성비, 빈집밀도, 고령인구비율 총 6개의 변수가 최종적으로 선택
되었다. 각 변수들은 다중 공선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의 다중 상관계수
는 0.888, 결정계수는 0.788 조정된 결정계수는 0.7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최종 회귀모델
은 78.2%의 설명력을 가진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분산과 잔차분산의 비가 137.527, 유의확률
이 0에 수렴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최종 회귀 모델에서 도출된 변수들 중 인구밀도, 1인가구비율, 인구증가율, 빈집밀도는 강력
범죄발생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구의 밀집,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 약화, 잦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체 응집력 저하, 빈집 증가로 인한 환경적 무질서
와 감시 부재 등이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임을 시사한다. 반면 남녀성비와 고령인구비율
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범죄발생에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인구와 노령 인구가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사회적 감시망의 강화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회귀모델은 실제 강력범죄 발생 밀도를 100%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대구
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양의 잔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번화가의 밀집과 유흥시설 발달로 인한 야간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본 회귀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야간 유동인구와 특
정 유흥시설 밀집도와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이 강력범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향후 연구에서는 야간 유동인구, 특정 유흥시설 밀집도와 같은 세분화된 물리적 환경 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강력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본 연구는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선형 회귀분석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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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 또는 잔차의 이분산성 등 잠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
를 지닌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간 회귀모델 등 다양한 분석 기법
을 적용하여 연구의 설명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 -

참 고 문 헌 

정진성, 2013, 강력범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경찰학연구, vol.13 no.4, 통권
36호, 53-78.
변재욱, 김일중, 민수진, 이동원, 2020, 사회적 자본과 범죄: 서울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한
국경제연구, vol.38 no.1, 5-38.
장현석, 홍명기, 이경아, 조은비, 2021, 서울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범죄학, 제15권 제1호, 69-94.
이승철, 2015, 지역의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권 2호, 127-155.
이성우, 조중구, 2006,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57-76.
임준태, 이도선, 2009,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강력범죄의 공간적 특성분석. 한국경찰
연구, 제8권 제4호, 199-224.
전재한, 양효진, 권재현, 2007,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15
권 39호, 3-7.
황선영, 황철수, 2003,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서울시 성북구를 사례로-. 
국토계획, 제38권 제1호, 53-66.
이동현, 윤상복, 김원일, 2014, 범죄다발지역의 사회지표와 상대적 위험도에 근거한 범죄유형 
분석. 한국데이터분석학회지, 16(5B), 2639-3650.
정경석, 문태헌, 정재희, 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
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12-25.
김현중, 이성우, 2011,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 Mixed GWR모형의 적용. 서울도시연구, 
12(4), 137-155.
권태연, 전새봄, 2016, 한국의 강력 범죄 발생 추이 및 통제 요인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회지, 27(6), 1511-1523.
정진성, 황의갑, 2010,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GIS를 활용한 공간회귀모델링. 
형사정책, 22(1), 157-184.
신상영, 조권중, 김혜령, 장현석, 2013,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방안 연구. 서
울연구원.
정진성, 강욱, 2013,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와의 인과관계 : 서울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152-161.
김창규, 강인준, 박동현, 김상석, 2014, GIS와 상관 .회귀분석을 활용한 5대 범죄의 특성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2(3), 71-77.


